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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국고로 가고,
배상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뒤 국민이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하루 443건씩 감독기관에 통지된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하루 363건에서 22%

늘었다. 같은 1년 동안 유럽 감독기관이 매긴 과징금은 약 12억 유로다.1 영국 정보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한 회사에 1,400만 파운드를 매겼다. 그 사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660만 명이다.2

그 1,400만 파운드는 국고로 들어간다. 영국 정보위원회가 남길 수 있는 몫은 집행과 소송에 든 비용뿐이고,

한도는 회계연도당 750만 파운드다.3 660만 명이 받은 것은 12개월짜리 신용정보 감시이고, 실제로 켠

사람은 26만 명 남짓이다.2 우리나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24년에 처리한 조정은 806건, 성립률은

78.5%다.4 처리 건수는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생긴다.

미국은 감독기관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에게 쓰도록 따로 정했다. 한 신용정보회사 사건의 소비자

구제기금은 최대 4억 2,500만 달러다. 그 사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억 4,700만 명이다.5 유럽은

재산 손해와 비재산 손해를 모두 배상 대상으로 정했다. 책임을 벗으려면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6

연구소는 과징금을 매기는 절차와 피해자가 돈을 받는 절차 사이를 잇는 규정이 우리 제도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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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할 금융회사를 정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과징금은 국고로 간다.

배상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간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유출 인원의 1%에 못

미친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뒤 국민이 실제로 받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냈나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하루 443건 통지된다. 1년 동안 매겨진

과징금은 약 12억 유로다.1 영국 정보위원회가 한 회사에 매긴

1,400만 파운드는 국고로 간다. 위원회가 남기는 몫은 집행·소송

비용뿐이고 한도는 회계연도당 750만 파운드다.3 피해자 660만 명이

받은 것은 12개월짜리 신용정보 감시이고, 켠 사람은 26만 명

남짓이다.2 우리나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2024년 806건을 처리했고

성립률은 78.5%다.4 배상 재원을 미리 갖추라는 규칙도 사람 수를

따라가지 않는다. 최저 가입금액의 가장 높은 구간이 10억원이다.7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오늘 네 가지 차단을 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신청한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한다. 이동전화 가입제한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누리집에서 한다. 네 가지는 운영 기관이 서로

달라 한 곳에 걸어도 나머지가 함께 걸리지 않는다.

넥서스 리서치 2026_33 2



이 보고서 읽는 법

과징금 액수는 부과한 값이다. 소송으로 확정된 값이 아니다. 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소송을 냈거나 낼 뜻을 밝혔다.

유출 규모는 사람 수와 계정 수, 건수가 뒤섞여 있다. 이 보고서는 값마다

무엇을 센 것인지 함께 적었다.

회사 이름은 표에만 두었다. 본문에서는 '통신회사', '카드회사'처럼

업종으로 적었다.

같은 사고에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한 사건은 기관별로 나눠 적었다.

더해서 한 금액으로 적지 않았다.

국내 처분과 통계는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다. 매체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을 확인한 것만 썼고, 한 곳에서만 확인한 값은 각주에 그렇게

적었다.

연구소가 나눈 값에는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어려운 용어는 부록 가에

풀었다.

차례

1장 유출은 드문 일이 아니다 4

2장 회사는 얼마를 내는가 5

3장 과징금은 왜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가 7

4장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9

5장 차단 장치는 어디까지 막는가 12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4

부록 가 용어 풀이 17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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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낸 돈은 국고로 간다.

피해자는 따로 청구해야 받는다.

통지와 신고

통지는 회사가 피해자

본인에게 알리는 일이다.

신고는 회사가 감독기관에

알리는 일이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다.

1장

유출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해마다 수백 건이 신고되는데, 국민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443건
유럽 감독기관에 하루 평균 통지된

개인정보 유출

2025년 1월~2026년 1월 · DLA Piper

연례조사

363건
1년 전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통지

건수

2024년 1월~2025년 1월 · DLA Piper

연례조사

806건
우리나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

2024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하루 443건 감독기관에 통지된다.1 2025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의 하루 평균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은 하루

363건이었다.

우리나라도 방향이 같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이다.8 2024년

307건에서 45.6% 늘었다. 원인은 해킹이 276건으로 62%를 차지한다.

447건은 사건 수이고 사람 수가 아니다. 사건 하나에 수백만 명이 들어가기도

한다.

국민이 받는 것은 통지문 한 장이다

유출이 나면 회사는 피해자에게 통지문을 보낸다. 그 통지문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들어 있지 않았다.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이 항목을 통지문에 넣도록 법을 고쳤다.9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안내하게 했다. 개정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됐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다.10 시행 전에는 회사가 이 항목을 적을 의무가

없다.11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국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다.12

열람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인은 37.4%다. 성인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안 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유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 앱의 공지함, 문자함, 전자우편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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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액수는 회사 매출을 따라

정해진다. 새어 나간 사람 수를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과징금과 과태료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매기는 돈이다. 과태료는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매기는 정액에

가까운 돈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통지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카드나 계좌를 해지할 일은 없다.

먼저 새어 나간 항목을 확인한다.

2장

회사는 얼마를 내는가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1,400만 파운드

한 사무처리 대행 회사에 매긴 과징금

2025년 10월 · 영국 정보위원회

231만 파운드

유전자 검사 회사에 매긴 과징금.

피해자 15만 5,592명

2025년 6월 · 영국 정보위원회

12억 유로

유럽 감독기관이 1년 동안 매긴

과징금 합계

2025년 1월~2026년 1월 · DLA Piper

연례조사

영국 정보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한 사무처리 대행 회사에 1,400만

파운드를 매겼다.2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660만 명이다.

같은 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유전자 검사 회사에 231만 파운드를

매겼다.13 영국에 사는 피해자가 15만 5,592명이다. 새어 나간 항목에 인종과

가계도, 건강보고서가 들어 있다.

유럽 감독기관이 1년 동안 매긴 과징금은 약 12억 유로다.1

우리나라의 액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7일 한 통신회사에 1,347억 9,100만원을

매겼다.14 유출 인원은 2,324만 4,649명이다.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새어 나갔는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통지문의 유출 항목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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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에는 한 전자상거래 회사에 6,246억 8,100만원을 매겼다.15

유출 인원은 약 3,750만 명이다. 배송지 정보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들어

있었다.

2026년 7월 29일에는 다른 통신회사에 539억 7,900만원을 매겼다.16 유출

인원은 1만 6,647명이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368명, 약 2억 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카드회사 사건에는 처분이 두 번 붙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96억 2,000만원을 매겼다.17 유출 인원은 약 297만 명이고

주민등록번호는 45만 명분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같은 사고에 과징금 50억원과 신규 카드 발급

중단을 정했다.18 두 기관의 처분은 근거가 달라 더해서 읽으면 어긋난다.

<표 1> 액수는 커졌고, 피해자에게 간 돈은 그대로다

2025년 8월 이후 처분이 나온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 건

사건(업종·회사) 유출 인원 부과된 과징금 회사가 자체로 준 것

통신 · SK텔레콤 2,324만 4,649명 1,347억 9,100만원 확인된 금전 배상 없음

전자상거래 · 쿠팡 약 3,750만 명 6,246억 8,100만원 5만원 상당 쿠폰

통신 · KT 1만 6,647명 539억 7,900만원 확인된 금전 배상 없음

카드 · 롯데카드 약 297만 명
개인정보위 96억 2,000만원

금융위 50억원
확인된 금전 배상 없음

주: 과징금은 부과액이고 확정된 값이 아니다. 카드회사 사건은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해 기관별로 나눠 적었다.1718 유출 인원은 사람 수

기준이고 계정 수나 건수와 다르다. 두 통신회사의 유출 인원에는 알뜰폰 이용자가 들어 있다.141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처분을 옮긴 언론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이용하는 회사가 유출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의 처분 공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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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매기는 절차와

피해자가 돈을 받는 절차는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

과징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과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과징금이 크다고 자기 몫이 늘지는 않는다. 그 돈은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돈이 아니다.

3장

과징금은 왜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가
과징금과 배상은 어디에서 나뉘나.

750만 파운드

영국 정보위원회가 과징금에서

남기는 회계연도당 한도

2022년 4월 이후 · 영국 정보위원회

4.25억 달러

미국 신용정보회사 사건의 소비자

구제기금 상한

2024년 1월 청구 마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1.47억 명

같은 사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

2017년 9월 유출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과징금은 회사의 위반을 벌하는 돈이고, 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는

돈이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과징금이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밝혀 두었다.3 원칙은 국고

귀속이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미리 합의하고 외부 감사를 받은 집행·소송

비용만 남길 수 있다. 한도는 회계연도당 750만 파운드다.

우리나라도 같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간다.19

앞 장의 660만 명은 그 1,400만 파운드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회사가 따로

내놓은 것은 12개월짜리 신용정보 감시다.2

미국은 합의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금융보호국, 50개 주와 준주는 한

신용정보회사와 합의했다. 소비자 구제기금은 최대 4억 2,500만 달러다.5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억 4,700만 명이다. 이 돈은 국고가 아니라

회사가 내놓은 보상안이 있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회사 공지의 보상 안내와 접수 기간

2

넥서스 리서치 2026_33 7



피해자에게 쓰도록 정해졌다.

기금 가운데 현금 보상과 실제 손해 보전,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나간

몫은 약 7,000만 달러다.20

합의금이 언제나 배상은 아니다. 같은 감독기관이 2024년 한 호텔 회사와 맺은

합의에는 소비자에게 주는 돈이 없다.21 소비자가 받은 것은 계정 점검 요구와

적립 포인트 복구, 삭제 요구, 다중 인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회사가 자체로 준 것은 5만원 상당 쿠폰이다.22

액수는 사람 수를 따라가지 않는다

과징금은 회사 매출을 기준으로 정한다.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

앞 장 네 사건의 과징금을 유출 인원으로 나누면 순서가 뒤집힌다.23 1만

6,647명이 새어 나간 사건은 1인당 324만원이다. 297만 명이 새어 나간

사건은 1인당 3,200원이다.

이 계산은 배상액이 아니고, 두 값 모두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

배상 재원을 미리 갖추라는 규칙도 사람 수를 따라가지 않는다. 최저

가입금액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구간으로 정해지고, 가장 높은 구간이

10억원이다.7 이용자가 100만 명이든 3,000만 명이든 이 선은 같다.

국회에는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에 쓰자는 개정안이 2026년 6월 15일

올라왔다.19 법률지원과 분쟁조정, 소송지원에 쓰는 기금을 만드는 내용이다.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표 2> 세 나라 모두 과징금은 국고로 가고, 피해자 몫은 따로 만든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회사가 낸 돈이 가는 곳

나라 과징금이 가는 곳 피해자에게 가는 돈 확인한 자료

영국
국고. 집행·소송 비용만

회계연도당 750만 파운드까지

회사가 자체로 제공

(신용정보 감시 12개월)
정보위원회 자료

미국
감독기관 합의금 일부를

소비자 구제기금으로 배정

최대 4억 2,500만 달러

(돈이 없는 합의도 있다)
연방거래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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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통지를 받은 사람 1만 명

가운데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두

명이 안 되는 사건이 있다.

재판상 화해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긴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나라 과징금이 가는 곳 피해자에게 가는 돈 확인한 자료

대한민국 국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각자 청구
국회 발의안 자료

주: 미국의 구제기금은 합의마다 다르고, 2024년 호텔 회사 합의에는 소비자에게 주는 돈이 없다.21 우리나라의 국고 귀속은 국회 발의안

자료에서 확인했다.19 세 제도는 근거가 달라 같은 기준으로 견주기 어렵다.

자료: 영국 정보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국회 발의안 관련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일은 없다. 조정 신청은

처분과 별개로 진행한다.

4장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절차를 끝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이고, 얼마를 받았나.

78.5%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립률. 2023년

77.3%

2024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6만 명

피해자 660만 명 가운데 신용정보

감시를 실제로 켠 사람

2025년 10월 · 영국 정보위원회

0원
미국 호텔 회사 합의로 소비자가 받는

금전 배상

2024년 10월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회사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배상 절차는 따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안내

1

그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접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공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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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806건을 처리했다.4 2023년은

666건이다. 조정 성립률은 78.5%다. 조정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건은 72건이다.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이다.24 2023년은

86건에 평균 28만원이었다. 이 평균은 806건 전체가 아니라 72건만 나눈

값이다.

신청하는 사람은 드물다

전자상거래 회사 사건에는 14만 5,653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25 개인

신청 977명과 집단 신청 14만 4,676명을 합한 값이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그래도 유출 인원 약 3,750만 명의 0.39%다.23 1,000명 가운데 네 명이 안

된다.

통신회사 사건은 3,998명이 신청했다.25 2,324만 4,649명의 0.017%다. 1만

명 가운데 두 명이 안 된다.

소송도 비슷하다. 같은 사건에서 세 건의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약 1만

5,900명이다.26 전체의 0.068%다. 조정과 소송은 다른 절차이므로 두 인원을

더하면 어긋난다.

법원은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6년 3월 26일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쪽에 본인 확인과 손해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했다.27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각각 주장하고 입증하라는 내용이다.

받은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정했다.28 현금과 회사 적립금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가 자동으로 같은 돈을 받지는 않는다.28 회사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 위원회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보상계획서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절차도 시작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도 갈린다.29 카드회사 세 곳 사건은 1인당 최대 10만원을 인정했다.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7만원이다. 통신회사 2012년 사건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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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40만 3,298명이 새어 나간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0 비밀번호가 강하게 암호화돼 있었고 그것을 푸는 키가

함께 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출 사실만으로는 법이 정한

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간도 걸린다. 카드회사 세 곳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 판결이 나온 날은

2018년 5월 21일이다.31 이 판결의 원고는 87명이고, 유출 사실이 드러난

2014년부터 4년이 넘게 걸렸다.

유럽은 배상 범위를 규정에 직접 적었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재산

손해와 비재산 손해를 모두 배상 대상으로 정한다.6 책임을 벗으려면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영국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했다. 12개월 신용정보 감시를 받을

수 있는 660만 명 가운데 26만 명 남짓만 실제로 켰다.2 약 4%다.23

<표 3> 1인당 10만원이거나 0원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였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판결과 조정 결정

사건(업종·유출 시점) 유출 규모 1인당 인정액 절차와 시점

카드회사 세 곳(2014) 1억 400만여 건 최대 10만원 법원 판결(2018.5.21)

온라인 쇼핑몰(2016) 1,030만 명 10만원 법원 판결

통신회사(2012) 870만 명 0원 법원 판결(책임 인정 안 함)

인터넷 서비스(2011) 3,500만 명 0원 법원 판결(책임 인정 안 함)

지식거래 사이트(2021) 40만 3,298명 0원 대법원 판결(2025.12.4)

전자상거래 회사(2025) 약 3,750만 명 10만원 소비자분쟁조정(2026.7.31)

주: 1억 400만여 건은 계정 기준이고 사람 수가 아니다. 인정액은 소송이나 조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3129 전자상거래 회사 사건의

결정은 신청인 50명에 대한 것이다.28

자료: 법률신문이 정리한 사건별 판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보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유출 통지문과 본인 확인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둔다.

확인하는 곳 · 통지문 원본, 가입 내역과 결제 내역 갈무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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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차단은 운영 기관이

다르다. 한 곳에 걸어도

나머지가 함께 걸리지 않는다.

안심차단

본인이 미리 신청해 새

거래를 막아 두는 제도다.

이미 열려 있는 계좌와

카드의 거래는 막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조정을 신청했다고 소송을 접을 일은 없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5장

차단 장치는 어디까지 막는가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막지 못하나.

1가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신규 개통을

막는 회선 종류

2026년 8월 확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원
미국에서 신용조회 동결을 걸고 푸는

데 드는 돈

2026년 8월 확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7년
미국 확장 사기 경보의 유효기간.

기본은 1년

2026년 8월 확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유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오늘 걸 수 있는 차단은 네 가지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새 대출을 막는다.32 한 곳에서 신청하면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회사 약 4,000곳에 함께 적용된다.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곳도 등록하지 않은 곳도 모두 빠진다. 해제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 동의 없는 비대면 입출금계좌 개설을

막는다.33 신청은 금융회사 앱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개설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거래를 막는다.34 이미 열려 있는 계좌의 거래를 막는 제도는 아니다.

등록과 해제는 사고예방시스템 누리집이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한다.

금전 피해가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증빙을 남긴다.

확인하는 곳 · 통신요금 청구서의 소액결제 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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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통신 쪽 제도다.35 가입사실현황조회와 실시간 통지는

여섯 가지 회선에 걸린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방송이다.

그런데 신규 개통을 실제로 막는 가입제한은 이동전화 회선에만 걸린다.35

나머지 다섯 가지는 개통 사실을 알려 줄 뿐 개통 자체를 막지 않는다.

미국은 조회 자체를 멈춘다

미국은 신용조회를 멈추는 방법을 둔다.36 동결을 걸 때도 풀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 동결하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도 새 신용계좌를 열 수 없다. 신용점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사기 경보는 다르다. 기본 경보는 1년, 확장 경보는 7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36

경보는 기업이 신용보고서를 보는 것을 막지 않는다.

연구소는 유출이 한 번에 일어나는데 국민은 네 곳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로 본다.

<표 4> 네 가지를 다 걸어도 막지 못하는 것이 남는다

유출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차단 제도

제도 운영 막는 것 막지 못하는 것과 해제

여신거래

안심차단
금융회사 공동

은행·보험·증권·카드의

새 대출

대부업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빠진다.

해제는 지점 방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본인 동의 없는

비대면 입출금계좌 개설

이미 열린 계좌의 거래.

해제는 지점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금융감독원

신규 계좌개설·대출·

신용카드 발급

이미 열린 계좌의 거래.

누리집과 파인에서 해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이동전화 신규 개통

유선·인터넷·방송 개통은

알려 주기만 한다

주: 안심차단 두 가지의 해제 방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안내에 따른다.3233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의 차단 범위는 금융감독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에 따른다.34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금융회사 안내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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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90.6%가 보안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손해배상 책임보장 의무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자가

유출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 두게

하는 제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대출을 곧 받을 계획이라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걸지

않는다. 해제하려면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국민과 회사와 당국이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나.

90.6%

보안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금융소비자. 조사 대상 1,000명

2024년 10월 발표 · 금융보안원

10억원
손해배상 책임보장 최저 가입금액의

가장 높은 구간

2026년 8월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5,000만원
같은 기준의 가장 낮은 구간

2026년 8월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이 할 일

금융보안원이 금융소비자 1,000명에게 물었다. 90.6%가 보안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답했다.37 보안이 편리성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73%다.

연구소는 네 가지 차단이 그 불편에 든다고 본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함께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안심차단 메뉴, 어카운트인포

1

주민등록번호가 새어 나갔다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2

이동전화 가입제한을 걸고, 나머지 회선은 가입사실 통지를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누리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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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할 일

배상 재원을 유출 규모에 맞춰야 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가장 높은 구간이

10억원, 가장 낮은 구간이 5,000만원이다.7

3,750만 명이 새어 나간 사건에 10억원을 그대로 대면 1인당 27원이다.23

법이 정한 최저선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는 배상 재원이 되지 않는다.

통지문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적어야 한다. 개정법이 이 항목을 넣도록

했고 2026년 9월 11일 시행된다.10

당국이 할 일

과징금을 매기는 절차와 피해자가 돈을 받는 절차 사이를 잇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법은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요건을 갖추면 10%로

올렸다.9 상한이 올라가도 그 돈이 가는 곳은 바뀌지 않는다.

금융 쪽과 통신 쪽으로 나뉜 차단 신청을 한 곳에서 하게 하는 방법도 정해야

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연구소는 예측하지 않고 무엇을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만 적는다.

첫째,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에 쓰는 기금 법안이다.1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그 법안의 처리 상황을 본다.

둘째,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다. 선고가 나오면 1인당 인정액과

입증 기준이 드러난다.

셋째,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회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다.28 회사가 받아들여야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의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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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유료 신용정보 감시 상품에 새로 가입할 일은 없다. 위의 네

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는다.

오늘 네 가지 차단을 건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 파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1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조정 접수 기간을 달력에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지

2

한 달 안에 통신요금 청구서의 소액결제 항목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통신사 앱의 요금 상세 내역

3

넥서스 리서치 2026_33 16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분쟁조정

소송을 걸지 않고 위원회의 중재로 배상을 정하는 절차다.

집단분쟁조정

같은 사건의 피해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조정이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결과가 적용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통신 회선의 가입 사실을 조회하고 통지받는 제도다. 개통을 막는 기능은

이동전화에만 있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45건 가운데 1차 자료가 18건으로

40.0%다.

1. [1차] 영국 정보위원회 · 캐피타 유출 과징금 발표(2025.10.15). ico.org.uk

(https://ico.org.uk/about-the-ico/media-centre/news-and-blogs/2025/10/capita-fined-

14m-for-data-breach-affecting-over-6m-people/)

2. [1차] 영국 정보위원회 · 23앤드미 유출 과징금 발표(2025.6.17). ico.org.uk

(https://ico.org.uk/about-the-ico/media-centre/news-and-blogs/2025/06/23andme-

fined-for-failing-to-protect-uk-users-genetic-data/)

3. [1차] 영국 정보위원회 · 기관 재원 구조 안내. ico.org.uk (https://ico.org.uk/about-the-

ico/who-we-are/how-we-are-funded/)

4. [1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에퀴팩스 합의 안내. ftc.gov

(https://www.ftc.gov/enforcement/refunds/equifax-data-breach-settlement)

5. [1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메리어트 합의 소비자 안내(2024.10). consumer.ftc.gov

(https://consumer.ftc.gov/consumer-alerts/2024/10/marriott-data-breach-settlement-

what-it-means-consumers)

6. [1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신용조회 동결과 사기 경보 안내. consumer.ftc.gov

(https://consumer.ftc.gov/articles/what-know-about-credit-freezes-fraud-alerts)

7. [1차] 유럽연합 ·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배상 조항. gdpr-info.eu (https://gdpr-info.eu/art-

82-gdpr/)

8. [1차] DLA Piper · 유럽 개인정보 유출 8차 연례조사(2026.2). dlapiper.com

(https://www.dlapiper.com/en-us/news/2026/02/personal-data-breaches-in-europe-

reach-443-per-day-in-dramatic-22-jump-dla-piper-analysis-reveals)

9. [1차] 한국인터넷진흥원 ·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안내. i-privacy.or.kr (http://i-

privacy.or.kr/insur/etc/legislationGuid.do)

10. [1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안내. msafer.or.kr

(https://www.msafer.or.kr/protection_use/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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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msafer.or.kr

(https://www.msafer.or.kr/notice/detail.do?serial=1190)

12. [1차] 대법원 판례속보 · 2023다311184(2025.12.4). scourt.go.kr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

seqnum=10762&gubun=4&type=5)

13. [1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24 분쟁조정 사례집. minwho.kr

(https://minwho.kr/data/bbsData/17567884731.pdf)

14. [1차] 금융보안원 · 디지털금융 보안 인식 조사(2024.10.29). fsec.or.kr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69&bbsNo=11571)

15. [1차] KB국민은행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과 해제 안내. kbthink.com

(https://kbthink.com/fraud/credit-transaction-block.html)

16. [1차] KB국민은행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안내. kbthink.com

(https://kbthink.com/fraud/remote-account-block.html)

17. [1차]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조문(법률 제20897호, 2025.10.2 시행). nepla.ai

(https://www.nepla.ai/law/%EA%B0%9C%EC%9D%B8%EC%A0%95%EB%B3%B4%20

%EB%B3%B4%ED%98%B8%EB%B2%95)

18. [1차] 에퀴팩스 · 합의금 최종 지급 안내. equifax.com

(https://www.equifax.com/personal/education/debt-

management/articles/-/learn/settlement-claims-administrator-sending-cash-

payments/)

19. [2차] 이데일리(2026.5.15) · 2025년 유출 신고 통계. 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

mediaCodeNo=257&newsId=04349286645449248)

20. [2차] 국민일보(2026.5.15) · 같은 발표 보도. kmib.co.kr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arcid=0029825884&code=61121111&sid1=soc)

21. [2차] 파이낸셜뉴스(2025.11.11) · 통신회사 처분 보도.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511110601336845)

22. [2차] 서울신문(2025.8.29) · 같은 처분 보도. 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8/29/20250829014012)

23. [2차] 비즈워치(2026.7.30) · 두 통신회사 과징금 비교 보도. bizwatch.co.kr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6/07/30/0019)

24. [2차] 투데이신문 · 통신회사 유출 인원 보도. ntoday.co.kr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65)

25. [2차] 전자신문(2026.6.11) · 전자상거래 회사 처분 보도. 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60611000118)

26. [2차] 한국일보(2026.6.11) · 같은 처분 보도. 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116020002900)

27. [2차] 디지털타임스(2026.7.29) · 통신회사 처분 보도. dt.co.kr

(https://www.dt.co.kr/article/12075622)

28. [2차] 뉴시스(2026.3.12) · 카드회사 처분 보도.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2_0003544641)

29. [2차] 허프포스트코리아(2026.7.31) · 금융위 카드회사 제재 보도. huffingtonpost.kr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9186)

30. [2차] 서울경제TV(2026.7.31) · 소비자분쟁조정 배상 결정 보도. sentv.co.kr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073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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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차] 허프포스트코리아(2026.7.31) · 같은 결정 보도. huffingtonpost.kr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9163)

32. [2차] 파이낸셜뉴스(2026.6.29) ·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 보도.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606292040401053)

33. [2차] 로톡뉴스 · 같은 판결 보도. lawtalknews.co.kr

(https://lawtalknews.co.kr/article/K2PMAKQL0KJO)

34. [2차] 법률신문 · 유출 사건별 법원 판단 정리. 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2)

35. [2차] 이투데이(2026.3.26) ·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보도.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9874)

36. [2차] 투데이e코노믹 · 세 건 소송 원고 합계 보도. todayeconomic.com

(https://www.todayeconomic.com/news/article.html?no=30113)

37. [2차] 이투데이(2018.5.21) · 카드회사 세 곳 배상 판결 보도.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1624826)

38. [2차] 미디어스(2026.6.15) · 피해자보호기금 개정안 발의 보도. mediaus.co.kr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17)

39. [2차] 법률신문(2026.2)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5)

40. [2차] 법률신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시행 일정. 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18)

41. [2차] 신김 법률사무소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동향. shinkim.com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67)

42. [2차] GNN뉴스통신(2026.4.17) · 보호·활용조사 보도. gnnnews.kr

(https://www.gnnnews.kr/165258)

43. [2차] 뉴스서울(2026.4.17) · 같은 조사 보도. newsseoul.co.kr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583221252363)

44. [2차] 일요신문 · 전자상거래 회사 자체 보상 보도. ilyo.co.kr (https://www.ilyo.co.kr/?

ac=article_view&entry_id=511397)

45. [2차] 세계일보(2025.2.10) · 2024년 분쟁조정 성과 보도. 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10514332)

각주
1. DLA Piper의 8차 연례조사다. 2025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유럽

감독기관에 통지된 유출이 하루 평균 443건,

1년 전 363건이고 같은 기간 부과 과징금이

약 12억 유로다. 통지된 건수이고 발생

건수가 아니다. 조사에 넣은 나라 범위는 이

발표문에 없다. 1차.

2. 영국 정보위원회가 2025년 10월 15일 낸

발표다. 계열 두 회사에 나눠 매긴 800만

·600만 파운드를 합해 1,400만 파운드다.

노출 660만 명, 신용정보 감시 12개월과

이용자 26만여 명이 있다. 1차.

3. 영국 정보위원회가 밝힌 재원 구조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넘어간다.

2022년 4월 1일부터 감사를 받은 집행·소송

비용만 회계연도당 750만 파운드까지 남길

수 있다. 1차.

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24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다. 2024년 처리

806건과 성립률 78.49%, 2023년 666건과

77.3%가 있다. 본문의 78.5%는 반올림한

값이다. 1차.

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에퀴팩스 합의

안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금융보호국,

50개 주·준주가 함께 맺었다. 구제기금 최대

4억 2,500만 달러, 노출 1억 4,700만 명,

청구 마감 2024년 1월 22일이다. 1차.

6.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배상

조항이다. 재산 손해와 비재산 손해가 모두

대상이고, 사업자가 아무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된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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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안내다. 최저 가입금액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구간으로 정해진다. 가장 높은 구간은 이용자

100만 명 이상·매출 800억원 초과에 10억원,

가장 낮은 구간은 5천만원이다. 1차.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6년 5월 15일 낸 통계다. 이데일리와

국민일보가 같은 값으로 전했다. 신고 447건,

45.6% 증가, 해킹 276건과 62%, 업무 과실

110건이 두 매체에 같이 있다. 과징금 총액은

두 매체가 어긋나 쓰지 않았다. 2차.

9. 법률신문이 정리한 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 개정안이다.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고 유출 통지에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안내를 넣게 했다. 10%는 반복 위반, 고의·

중과실로 피해 1,000만 명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에만 적용한다. 통지 항목 추가는

법률신문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포·시행 일정이다.

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이다. 법률신문과 신김 법률사무소

자료가 같은 날짜를 적었다. 정보보호 인증

의무만 2027년 7월 1일부터다. 2차.

11.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조문이다. 법률

제20897호로 2025년 10월 2일 시행됐고

2026년 개정 내용은 아직 들어 있지 않다.

1차.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승인통계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다.

GNN뉴스통신과 뉴스서울이 같은 값으로

전했다. 보호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국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 권리를 아는 성인 37.4%다.

표본 수와 조사 기간은 두 보도에 없다. 2차.

13. 영국 정보위원회가 2025년 6월 17일 낸

발표다. 과징금 231만 파운드, 영국 거주

피해자 15만 5,592명이다. 전 세계 피해자

수는 이 발표에 없다. 1차.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27일

의결하고 이튿날 발표한 처분이다.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정보

25종은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신문이 같이

전했다. 이 둘은 인원을 '약 2,324만명',

'2,300만여명'으로만 적었다. 자릿수까지

적은 곳은 비즈워치와 투데이신문이고 둘 다

2,324만 4,649명, 알뜰폰 포함이다. 2차.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의결하고 이튿날 발표한 처분이다.

전자신문과 한국일보가 같이 전했다.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두 매체에 있다. 유출 인원은 전자신문이 약

3,750만 명으로, 한국일보가 회원 3,320만·

비회원 433만 명으로 적었다. 배송지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한국일보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회사가 밝힌 초기 규모 3,370만은

계정 수다. 2차.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9일

의결하고 이튿날 발표한 처분이다.

디지털타임스와 비즈워치가 같이 전했다.

과징금 539억 7,900만원, 유출 1만 6,647명

(알뜰폰 포함), 무단 소액결제 피해 368명과

약 2억 4,000만원이 두 매체에 있다. 2차.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3월 11일

의결한 처분이다. 과징금 96억 2,000만원,

유출 약 297만 명, 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45만 명분이다. 뉴시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18.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31일 정한 제재다.

과징금 50억원과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카드 발급 중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근거가 달라

더하지 않았다. 허프포스트코리아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19. 미디어스가 2026년 6월 15일 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이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된다는 설명과, 피해자보호기금을 만들어

법률지원·소송지원에 쓰자는 제안이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0. 합의 당사자인 에퀴팩스가 낸 안내다. 4억

2,500만 달러 기금 가운데 약 7,000만 달러가

대체 보상금과 실제 손해 보전, 들인 시간

보상으로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됐다. 1인당

지급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1차.

2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2024년 10월 낸

소비자 안내다. 메리어트 합의로 소비자가

받는 네 가지 항목이 여기에 있고 현금 지급은

없다. 1차.

22. 일요신문이 전한 내용이다. 전자상거래

회사가 자체로 준 것이 5만원 상당 쿠폰이다.

5만원은 계열 서비스 네 곳의 쿠폰을 합한

값이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3. 연구소가 계산한 값이다. 324만원=539억

7,900만원÷1만 6,647명. 3,200원=96억

2,000만원÷297만 명. 0.39%=14만

5,653명÷3,750만 명. 0.017%=3,998명

÷2,324만 4,649명. 0.068%=1만 5,900명

÷2,324만 4,649명. 4%=26만 명÷660만

명. 27원=10억원÷3,750만 명.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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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일보가 2025년 2월 10일 전한 제5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다.

2024년 배상이 이뤄진 72건의 평균 57만원,

2023년 86건의 평균 28만원이다. 처리

806건 전체의 평균이 아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5. 파이낸셜뉴스가 2026년 6월 29일 전한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다. 6월 26일까지

14만 5,653명(개인 977명·집단 14만

4,676명)이 신청했고 종전 최대가 통신회사

사건 3,998명이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6. 투데이e코노믹이 전한 소송 현황이다.

9,166명·5,275명·1,459명 세 건을 합해 약

1만 5,900명이다. 소송과 조정은 다른

절차여서 더하면 어긋난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7. 이투데이가 2026년 3월 26일 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변론이다. 원고

9,166명, 1인당 청구액 50만원이고 재판부가

본인 확인과 손해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7월 31일 내린 결정이다.

서울경제TV와 허프포스트코리아가 같이

전했다. 신청인 50명, 1인당 10만원,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성립이다.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의 보상계획서 절차는 회사가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시작된다. 2차.

29. 법률신문이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한 표다.

카드회사 세 곳 사건은 대법원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 그 가운데 한 곳은 7만원으로

확정됐다. 온라인 쇼핑몰 10만원, 통신회사

2012년과 인터넷 서비스 2011년 사건의

미인정, 유출 규모 1억 400만 건도 이 표에

있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30. 대법원 판례속보의 2023다311184 판결이다.

사건명 손해배상(기), 선고일 2025년 12월

4일, 상고 기각이 대법원 자료에 있다. 근거로

삼은 범위는 판례속보 요지까지다. 40만

3,298명과 복호화 키가 함께 새지 않았다는

근거는 로톡뉴스 한 곳에서 확인했다. 1차와

2차.

31. 이투데이가 2018년 5월 21일 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원고 87명,

1인당 10만원과 지연손해금, 카드회사 세 곳

모두 지급 대상이다. 이 보도는 유출 규모를

'1억 400만여 명'으로 적었으나 보고서는

계정 기준인 법률신문의 '1억 400만 건'을

따랐다. 2차.

32. KB국민은행이 낸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다.

적용 범위 약 4,000곳과 해제 방법이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모두 빠진다고

적혀 있다. 1차.

33. KB국민은행이 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안내다. 신청 경로와 해제 방법, 막는 대상이

여기에 있다. 1차.

3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올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다.

등록하면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개설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막는다. 1차.

3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안내다.

가입사실현황조회와 실시간 통지는 여섯

가지에 걸리지만, 신규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은 이동전화에만 걸린다. 1차.

3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안내다.

신용조회 동결은 걸 때도 풀 때도 돈이 들지

않고 신용점수도 달라지지 않는다. 사기

경보는 기본 1년, 확장 7년, 현역 군인

1년이다. 1차.

37. 금융보안원이 2024년 10월 29일 낸

「2024년 금융소비자 대상 디지털금융 이용

및 보안 인식 조사」 결과다. 대상은

금융소비자 1,000명이다.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 90.6%, 보안이 편리성보다

중요하다는 응답 73%다. 조사 기간은 이

발표문에 없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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